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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천자 본.

여자만 매는 당인 그 에 남자어른이 당 매어나 마, .

경 난 그 시국에 이 마 에 들 당 부쪄부니 당 맨 심 이 자 가 니노랜

해 낸 도망쳐 마 .

경난 불 란 칵 다 부쪄부난 천조 버님 지 같 면 우리 보

면 군사들 있지 헙니 이 그 들 쇠 그거 다 입고 이만큼 쇠장 이. ,

거 도 다 매고.

주 는 리가 이만큼 해 그 막 돌래 해 그 리가 장히 커났,

다 게 경 핸 본 를 다 부쪄부러 마 경난 본 는 것도 어 다 것도. . .

어 우린 놘 우린 놘 햄 다. .

게난 천조 버님 담에 솟 날 에는 산 허리에 솟 날 에 산

모시 진 창 에 청색도폭 입고 능 망 능 망 이 것 그거우다 어른, , .

들 망건 쓰지 습니 망건 고 갓 게난 능 망 에 청 갓 에 능 망 쏘. , .

곱에 쓰는 거고 청갓 는 에 쓰는 거 니 그거 고, . .

경해 늠득 책에 종이 붓 에 일천장에 베릿도에 삼천장에 갈, ,

낳는 날 생산 고 사 소 가면 우리가 를 나면 리지 우 ,

나는 날 생산 고 죽는 날 고를 돌 장 를 걷어그 인, , ,

토생 차지 천조 르 님입 다 천조 버님 본 간단 우다. .

나 주 본.

주 는 울남산 산 는 데 데 내 솟 나난 이미 임, ,

국 님  일곱 살 나난 에 싯지나고 어 에 골리나난 이 나가. ,

내쫓 부러 양.

내쫓 부난 어 갔느냐 난 요 외삼춘  들어간거라 마 외삼 .

들어가난 외삼춘 는말 니가 어째 여 느냐 나 사실 여카여카 핸 그 말,

다  거라 .



버지 에 싯지나고 어 니 에 골리나 나가랜 난 외삼 찾 랐 다

난,

그리 허거들랑 늘랑 산 허리에 가면 외 버님 있 니 외 버님신

강 베릿 떠 놔그 버님 시주를 들 거라 시주를 들 난 그 외삼, .

이 당상 벌모작에 풍채를 내어 거우다.

핸 그걸 가 동일 라 난 외 르 찾 가 동이 평,

사이가 린질이 허연 동이우다 동일 라 난 막 리 부는 소리가 나난 그.

간 동산에 간 게 람 언 지 난 그 간 장 어,

낸 번 나도 리를 주면 난, ,

이 동소천국이 는 말이 여자는 꿈에만 시꾸 도 새 인 어떤 여자가 그걸,

리 햄시니 막 야단 거라 마 야단 난 부 부 베십주. .

주 는 그 풍채를 내놘 동 러 번 푸꺼부난 개가 복삭 지난, ,

천지가 캄캄 거 니 .

이고 잘못했 다 주 리를 주쿠매 부 걷어달라 난 푸 난에, ,

개가 싹 걷언.

마 갔 게. .

주난 어 어드 가는 가 가 느냐 난

나는 이 외 르 님  라가는 질에 외 르 님 이름이 난 천조,

르 님이 난

그럼 천조 르 님 사는 집 가르쳐주 는거라 마 .

동 소천국이 그 동 소천국 그 주 사냥 는 사냥 해다 그 갈람 지. .

갈람 고리 입어그 신 감태 이만 모자 날 감태

이만이 그거 쓰고 해 그

마살 러매곡 거느리곡 해 그 주 꿩 사농 매사농 꿩사농 고 도 잡, ( ) , ,

불고 말도 잡 불곡 는 놈들이라 마 .

니 겐 이 리 가그 갈 입엉 라그 외 르 님 사는델 강 르쳐

주맨 니 간 다리느 난 란 걸랜 해.

어 냐 난 요 .

간보난 래 이 다리를 들여놓고 내놓 난 말 쇠,

이 상 거 니 .

이고 그게 이 짝 놀란 도 놈 쇠도 놈이 나 경 보니 게 천조.

르 님이 그 몬 벗엉 곱 흰 창 입언 거라 마 천조 르. .

님 추룩 해연 경 허난 나 란 이 그게 이 어 가 핸 천조 르 님 찾. ,

라간거라 마 .

라강보난 벌 천조 르 님 상 리 내 분거라 내 난 르 님.

난 자린 가 보니 쇠 쇠 에 르 님 해난 행장이 다 있는거라마 .

게난 그걸 그 내 난 어 가 난 라가다 보민 송당



사이에 손드랑마르 헙니다 거 고라 손드랑마르 그 가 큰 돌이‘ ’ . .

장히 이 집만 돌이 있어 마 경허민 그 돌에 자그 르 님이 랑.

를 그 삼 를 갈 마다 나가 어 가리 해 그 그 람,

게 어마 .

허곡 그 찾 란 보난 르 님 그 있 거라 마 손드랑마르 해. ‘ ’

돈 르 간거라 마‘ ’ .

돈 르 이엔 핸 겐 손드랑마르는 질  나 좀 어슥 사람 갔다 다.

는 간거라 마 돈 르 돈 르 가 이 그 가고 날엔. . . .

손드랑마르 고운 입 사람 못 어갔 다.

말 탕 어가난도 말 워사 말 고가고 도 복 입엉 가 민 거.

해뒁 가곡 .

경 해사 그 가 막 신 이 여노난 마 어가지 못핸 르 님신 어떵. .

느가 니 동경내가 남니.

조근조근 그 말 외 르 님신  게 천조 르 님신 여카여카 행 돈. .

르 들어 니 말도 쇠도 놈이 르 님 사는데 가르쳐주 해그 가보난

르 님이 니고 그 말도 쇠도 놈이언.

경허난 르 님 이놈 새끼 나 불 쏘 것 날에 생 그거

억새 있 게 억새 심양 심 감 그 불 붙이지 했 가 담 불양, .

게난 그걸 허 르 님신 강 그거라도 해여 그 시주들어 그 얻어 쿠덴,

해도 요없 핸 걸 내쳐분 생이라 마 경 헌 놈이 나 불 쏘 도 못 놈이 나 자.

손 라가니 행 부

이 평 사이에는 갈르라 갈르라 라 경허난 사람도. .

평 결 못허고 평 사람도 에 결 못해 났 니다 못, .

게 사돈 못 게 이 는 다 햄 다마는 날에 경 허 곡 이 그 주, . , .

는 그거고 .

다 상님본.

상 집 양동 솟 나 마 날 일어 상이우다 달 일어 상이, ,

우다 어 솟 나난  일곱 살 나난 울이 고 이 큰 막장 가. ,

거라 마 게난

늘 지고 어 니가 뒈어 막 장 가 난 작 를 겁주 돌. ,

.

일곱 살 난 업개는 단 야 이 미 재장 재장 를 잡 불 쇠.

러놓고 그 쇠 놓고 쇠솔칵 쇠솔칵지도 난 쇠 미를 부

 분거 니

상 집 그게 이 뒤 지에 늘 리 거스 삼천명이 군 사천명이,



천명 천명 천 천명 억만 맨 군 를 거느리고 억 롱 궐

채 를 거느 장 막 창 불 막 히롱 게 어 가냐 난 주도 난, ,

처 들어 마 .

주 들어 난 에 사라 근당 난 삼천 들이 장 어 장 시,

다가  보난 목 벤 재장 가 람 .

이고 목 벤 재장 가 우리 국 망허 람 입심 불어부난 푸 게 불어.

부난 어드 가릴 난 소 진질각 들어 거라마 소 진질각 들어사 조,

리 당마루 들어 란 이 큰 양 천 집 러 고 족 양 집 러,

고 미 름 상 들러 마, ,

경 행 상 리 이 돈 르 천조 르 님 찾 거라 마 찾 나 천‘ ’ .

조 르 님 는 말이 느 어 목 벤 재장 가 었느냐 난

날 일어 상입 다  일어 상입 다,

어 솟 나난 늘이 버지고 지에가 어 니가 어 일곱 살,

나난 울이 고 이 큰 장 가 언 말 다  게 자 말, .

경 해낸 이 허난 난 라 르 님 찾 헌공일공  랐 게 일르

난

그러면 는 식 겠느냐 난 르 님 슨 식 잡 니 난.

우리는 맑 조상이 어지난 돌 나 시리나 청감주나 계란 주를 느니라

난.

경허민 조님 슨 식 잡 니께 난 우리는 칼 베여 쇳내나난 실베

라는 것 요만이 거우다 이런 걸 헤 그 본향에 립니다 주.

나시 그걸 해그 여 개 립니다 칼 베여 쇳내나난 실베어 나. .

돌 나 시리나  잡 지나 계랄 주 느니라.

상 집 엄 난

천조 르 님이 상 집 그럼 엄 난

나는 도 동일 다 주도 릴 습니다 난.

럽덴 나가 막 야단 햇 게 야단 난 포 리 싼 도에 나사난 조님.

는말이,

미 재장 님 일 고 뒷일 모르는 상이 나 일 식 버,

고 르 님 잡 는 양 쿠 일릅소 허난,

그게 돌 는 말이

일 식 버 동 르 님 르 님 잡 는 양 쿠다 허난

그리허거들랑 죽 엉 목궤이라.

죽 엉 목궤이라는 날엔 죽 쒕 났 니다 이 도 죽.

엉 립니께 이랜 러부러도, .

죽 엉 목궤이라 게이라 청감주 몸 목욕 라  지 입 회 라.

게난 날엔 죽 본풀이 경 헙니다



날엔 죽도 쒄 놔났 다마는 이 가 어부난 죽 못 쒄 다

간계랑 감 헙 해그 우린 본풀이 경 헙니다 핸 난 죽 쒕, .

목궤고 청감주 목욕 고  지 입 회  헌공일공 허랜 해 게.

허난 경 허연 연 살 가난 골이 상식이 언 죽 사경이 돼 마 .

를 날 주님이 는 말이 상 집님 어찌해 골이 상식이 연 죽

경이 었 과 이르난

에 식 못 난 골이 상식이 죽 사경이 었 다 난

이 주님이 천조 르 님 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 조상이 어지난 우린

맑 조상이 어지난 름 상 름 지도 타 불거들랑 는 뒤떨어

당 마 여 상단골도 돌 보고 른여 단골 스 여 단골 열여

당골에 돌 신랑집이는 듬 고소를 고 신부집이는 남 고소를 말 리,

엉 살고 철갈이 이 상 해 다, .

철갈이 겐 리도 불러주라 겡 리 벅시 나 버 승 부병 다 불, , , , ,

러 마 경 허민 잔 는 집이는 신랑 집이는 듬 고소를 고 신부집이는 남 고,

소를 행 잔 날 고소를 니다.

도 삼 에 번 상 집 를 들어 십만원짜리를 조상신 쳥

놔 민 벌 몇 를 그냥 조상님이 면 값 몇 를 내 우지 마 .

를들어 십만원짜리민 천만원 내사주고 양 농사도 잘뒈고 이들 가 어,

직장 는 것도 뒈 민 조상 민 직장도 고 인연 못 만난 사람도,

조상 면 인연도 만나고 경헙니다.

쳇진궁 좌 는 어 민 상 리 요 꿀 다보민 큰 이 삼거리‘ ’

에 큰 낭 막 큰 낭 있지 데가 그 이가 꿀 이우다 그 가 럭, ‘ ’ . ‘

산 이라 마 럭 산 게난 쳇진궁 좌 는 상 리 꿀낭 럭 산 집’ . .

부 들어산 상 게 해여 다.

해그 본풀이 해여그 그걸 해여그 경 행 난산국 풀었 다 본산국

풀었 다 해그 이 다 조상들 해연 다 잔 니다.

고 질게 썰어그 우리 그거 고 를 상 는 열  도,

니 떨어 놔 그 상 고 이런 푸다시 해난 놓고 양,

당에 보내 허민 경 허곡 이엉 건 해그 열 놓고마 경.

난 어떤 심 들 경 습니다 열 삼 나시 도 고릅주 겐 우린 열 삼춘, ,

나시  니다 우린 자 상 집 상 이주만 열 걷어.

립 다 해그, .

경 행 우리가 본풀이를 니다게 꿀 럭 산 집 부 쳇진궁 좌 해.

다 헙 다

막 몸에 부병 고뿔 감 사 이트 트럼징 베라벨 병 다 헤여그 어,

가 그 병원 강 약 사도 니들어 그 그 조상 면 당장 좋습니다, .

상 집 상 집 병 리 주 도 쉽고 리 낫게 도 웁니다게. .


